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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paper was aimed to review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origins, changes and constructive principle of 

Hwalsuckgosamtang.

Method

Based on Jema Lee’s works such as Dongyisusebowon and Dongmuyoogo, we analyzed contents related to 

Hwalsuckgosamtang and its modification. Moreover, we reviewed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pecularities of Soyangin 

symptomatology and applied the theory to induce the principle of the modified Hwalsuckgosamtang in Sasang medicine.

Results and Conclusion

1) The origins of Hwalsuckgosamtang might be Hyungbangpaedoksan, Jeoryeongtang, Sohamhyungtang, Dojuksan and 

Samryeongtang.

2) Hwalsuckgosamtang had been changed in composition when it reconstructed from Samryeongsan and Sihosaryeongsan.

3) Hwalsuckgosamtang consists of a)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羌活), Araliae Cordatae Rhizoma(獨活),

Schizonepetae Herba(荊芥) and Saposhnikoviae Radix(防風) which scatter the Pyohan(表寒) and make the Pyoeum(表

陰) drop, b) Talcum(滑石) which clears heat from the Large Intestine(淸大腸熱), c) Poria Sclerotium(茯苓) and 

Alismatis Rhizoma(澤瀉) which make Lee-su(利水) effect, d) Coptidis Rhizoma(黃連) which effectively clears excessive

heat and fire from the chest region(大淸熱胸中之火) e) Phellodendri Cortex(黃柏) which effectively clears excessive 

heat and fire from the lumbar region(大淸腰脊之火), f) Sophorae Radix(苦蔘) which adjust the internal qi(和解裏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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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소양인 활석고삼탕(滑石苦蔘湯)은 �동의수세보

원 신축본�의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 

나온 처방 중의 하나로 소양인 표병, 특히 표병 중 

신한복통망음병에 사용하였다1.

소양인 활석고삼탕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급성

설사 환자 1례에 대하여 신한복통망음증으로 보아 치

료한 증례2가 보고되어있다. 그 외에 소양인 표병의 

병리와 처방에 대한 연구인 최와 김의 논문3과 임상진

료지침에 관한 연구인 신 외 2인의 논문4에서 활석고

삼탕의 활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소양인의 다른 처방에 대한 연구로는 세 가지 연구

가 보고되어 있다. 박 외 3인은 양격산화탕에 대한 

기원과 변천과정, 구성원리를 보고하였으며5, 권 외 

4인은 저령차전자탕에 대해6, 류 외 4인은 형방지황탕

에 대해7 보고하였다.

활석고삼탕에 대한 연구는 처방의 중요성에 비하

여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무유

고�, �동의수세보원 초본권�, �동의수세보원 갑오본�, 

�동의수세보원 신축본�에서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비교 연구하여 소양인 활석고삼탕의 기원, 변천, 구성

에 대해 고찰한 바를 보고한다.

Ⅱ. 硏究方法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에서 편찬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8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로 참고한 서적은 서지학적 순서에 따라  �동무

유고�, �동의수세보원 초본권�(이하�초본권�), �동의

수세보원 갑오본�(이하�갑오본�), �동의수세보원 신

축본�(이하�신축본�)이다. 

고찰에 앞서 원전에 나와있는 바를 바탕으로 처방

이 활용된 병리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원은 해당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의 사상의학적  

활용법의 기초가 된 처방을 의미한다. 이제마는 �갑오

본�과 �신축본�에서 참고한 처방을 張仲景傷寒論

中經驗設方藥과 元明二代醫家著述中行用要

藥에 기술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살펴보

았다.

변천과정은 이제마의 저술 내에서 동명의 처방 또

는 유사 병리에 사용한 처방이 변화한 과정을 의미한

다. 체질별 병리가 자세히 기술된 �신축본�을 중심으

로 �갑오본�내에 기술된 병리에 해당하는 처방 위주

로 살펴보았다.

구성원리는 기원과 변천과정, 이제마의 저술에 드

러난 약재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마의 약재 활용에 

대한 원칙을 분석하여 약재 또는 약재군별로 고찰하

였다.

상기한 원전에서 조문 상의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

지 못한 경우, 소양인의 생리 및 활석고삼탕을 사용하

는 소양인 신한복통망음증의 병리적 해석에 관한 기

존 연구와 이제마가 의론을 창시할 당시 참고한 것으

로 추측되는 �동의보감� 외 여타 관련 원전을 참고하

였다.

Ⅲ. 本論 및 考察

1.�신한복통망음증의 병리

활석고삼탕은 소양인 비수한표한병의 신한복통망

음증에 형방지황탕과 함께 활용되는 처방이다. 표한

병 중 순역의 단계로는 역증에, 경중험위의 단계로는 

위증에 해당하는 병증에 속한다. 이는 소양인의 보명

지주인 음청지기의 손상이 심했을 때 나타나는 병증

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비수한표한병은 비국의 

음기가 신국에 연접하지 못하여 배려 및 흉중으로 진

행하는 병기이다1). 역증은 신국음기가 약화되어 패음

1) �신축본�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
往來寒熱之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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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敗陰)이 내둔(內遁) 격리(膈裡)하여 망음증이 발생

한다.2) 비국열기와 신국음기의 상태에 따라 역증 내

에서도 병증이 분류되는데, 역증에 속하는 신열두통

망음증과 신한복통망음증, 망음증 중 신한복통망음증

과 망음증은 위증으로 분류된다. 그 중 신한복통망음

증은 복통을 주 증상으로 외한과 수족냉 등 한증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덜한 병증이다1. 

2.�소양인 활석고삼탕의 기원

활석고삼탕은 복령, 택사, 활석, 고삼 각 2돈, 황련, 

황백, 강활, 독활, 형개, 방풍 각 1돈으로 구성된 처방

이다. 이 처방은 여러 기원 처방에서 영향을 받아 각기 

목적을 가지고 합방된 처방으로 보인다. 그 중 기원 

처방으로 보이는 것은 공신의 �고금의감�에 등장하는 

형방패독산, 장중경의 �상한론�에 등장하는 저령탕

과 소함흉탕, 이천의 �만병회춘�이 있으며 고삼의 활

용은 �초본권�의 삼령탕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보

인다.

�신축본�에서 소양인 표병에 사용되는 처방은 공

통적으로 강활, 독활, 형개, 방풍이 활용된다. �신축본�

에 앞선 �갑오본�에서는 네 약재가 공통적으로 활용

되는 처방은 형방패독산과 방풍통성산 두 처방이 있

다. 류 외 4인의 논문에서 한다(寒多)인 경우에 형방

패독산을, 열다(熱多)인 경우에 방풍통성산을 쓴다고 

하였으므로, 형방패독산을 형방지황탕의 기원으로 보

았다7. 형방지황탕 뿐만 아니라 다른 표증 처방에서의 

네 약재 배합은 형방패독산이 기원이 된다고 보아야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
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膂間 膠固囚滯之
病也. ...(중략)... 此法 以汗吐下三法 論之則可謂近善
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 病不轉變之藥 則從古
斯今 得此病者 眞是寒心矣. 耳聾胸滿 傷風之病 豈可
以小柴胡湯 擬之乎. 噫 後來 龔信所製 荊防敗毒散 
豈非少陽人 表寒病 三神山 不死藥乎. 

2) �신축본� 9-31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9-32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
背膂 而內遁膈裡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
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할 것이다.

형방패독산은 강활, 독활, 형개, 방풍에 더하여 시

호, 전호, 적복령, 생지황, 지골피, 차전자 모두 1돈씩 

사용하는 처방이다. 이 중 시호, 전호, 생지황, 지골피, 

차전자는 모두 활석고삼탕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이 

약재들이 표증의 경증 또는 중증치료에 활용되는 약

재이기 때문에 역증인 신한복통망음증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복령은 형방패독산의 의미보다는 

뒤이어 설명할 저령탕의 의미가 더 강하다. 때문에 

활석고삼탕에서 강활, 독활, 형개, 방풍 네 약재가 형

방패독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활석과 복령, 택사의 세 약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은 상한론부터 사용되어 온 저령탕이 있다. 특히 

이 중 복령과 택사에서 많은 소양인 처방이 파생되었

다. 두 약재는 오령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 례가 있는

데7, 이제마는 오령산을 택사 3돈, 적복령, 저령 각 2돈, 

활석, 시호 각 1돈으로 저령탕과 유사한 구성으로 활

용하였다3). 이런 점을 보면 오령산과 저령탕 중 어떤 

처방을 기원방인지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저령차전자탕은 저령탕에서 기원

한 것으로 본 것6을 고려하여 저령탕을 기원방으로 

제시하였다.

저령탕의 구성 약재는 저령, 복령, 택사, 활석, 아교 

각 1돈으로 이 중 아교는 수세보원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 나머지 네 약재는 �갑오본�의 시호사령탕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시호사령탕은 시호, 택사, 저

령, 복령 각 2돈, 황련, 과루실, 활석, 차전자 각 1돈으

로 구성된 처방으로 시령탕을 개정하여 제시하며 소

시호탕과 저령탕을 합하였다고 밝혔다4).

이후 변천과정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시호사

령탕의 주치증인 복통설사증은 �신축본�에 와서 망음

3) �초본권� ｢少陽人藥方｣ 12-7 五苓散. 治運氣 熱結膀胱 
夏月腹痛泄瀉. 澤瀉 三錢 赤茯苓 猪苓 各二錢 滑石 
柴胡 各一錢.

4) �갑오본� ｢少陽人外感膀胱病論｣ 9-28 此證柴苓湯藥力
單薄 重病危證快無可恃而 人蔘半夏阿膠甘草黃芩皆
爲蠹藥, 元不當用柴苓湯 卽小柴胡湯合猪苓湯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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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병리가 다듬어진다. 그 과정에서 저령탕의 구

성약재 중 저령과 활석의 치료범위가 세분화되었고, 

소시호탕은 제외되는 변화를 거친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활석고삼탕은 저령탕의 의미를 바탕으로 시호사

령산의 중간단계를 거쳐 발전한 처방으로 보인다.

황련은 소함흉탕에서 활용된 것을 바탕으로 소양

인 처방에 꾸준히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활석고삼

탕은 시호사령산을 거처 분화된 처방으로 보이는데, 

권 외의 논문에서 시호사령산의 구성 약재 중 황련과 

과루실은 소함흉탕에서 기원한 약재 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6. �초본권�에서 만들어진 함흉탕, 천금도적산, 

시호과루탕과 �갑오본�에서 만들어진 시호사령산 등

의 처방에 황련이 활용되며 이러한 처방이 현재 �신축

본�의 병리 상 표병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점을 보면 

황련의 활용은 소함흉탕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원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황백은 �만병회춘�의 도적탕에 등장하는 약재로 

�초본권�에서는 지백지황환, 기제탕, 저령백호탕, 칠

미저령탕, 독활방풍탕 등에 활용되었다. �갑오본�에

서는 수화기제탕, 저령백호탕, 칠미저령탕의 세 곳에

서 등장한다. 상기 처방들은 대부분 소양인 리병에 

해당하는 처방들로 �갑오본�까지는 주로 리병에 해당

하는 병리에 가감되고 있다 �신축본�에서 병리에 대

한 해석이 더 정밀해지며 활석고삼탕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원방으로 보이는 도적탕은 �신축본� 기준으로 

표병 결흉증에 응용할만한 처방으로 보인다. 이 것은 

활석고삼탕을 활용하는 신한복통망음증과는 경중험

위의 단계가 다르나 비교적 가까운 병리에 활용되는 

점을 보았을 때 황백의 기원방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적탕의 구성은 목통, 활석, 황백, 

적복령, 생지황, 산치자 각 1돈으로 활석 또한 활용되

고 있다. 복령과 택사가 들어가는 오령산 또는 저령탕

의 기본 구성이 아닌 활석과 황백이 활용되는 처방례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석고삼탕의 기원방으로 추측

된다.

고삼은 이제마가 주로 참고한 장중경의 상한론과 

원명이대의 처방안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제마가 인용한 대부분의 문구가 동의보감에

서 기인하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주로 창(瘡)에 활용

되는 약재로 소개되어있다. 잡병편 단방에 열결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5)을 찾을 수 있으나 이를 참고

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9.

그 가운데 이제마의 저술에서는 �초본권�에서부터 

등장하며,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치 거북이 등

처럼 된 구흉에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 고삼은 �초본권�에서 요장군탕과 고삼패독산, 

시호과루탕, 도해백호탕, 칠미고삼탕, 수화기제탕, 삼

령탕의 7개 처방에 활용되어 리기(裏氣)를 화해하는 

작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본권�은 처방하는 원리나 치험례를 자세히 기

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병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방에

서 찾지 못한 고삼이 사용되는 처방이 다수 등장한다. 

그 중 다수의 처방은 �신축본� 병리체계에서 리병에 

해당하는 약재들이 사용된 처방으로 활석고삼탕과 관

계가 먼 처방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령탕의 약재구성

은 고삼, 적복령 각2돈, 저령, 택사, 차전자, 과루인, 

강활, 독활, 전호, 시호, 형개, 방풍 각 1돈으로 활석고

삼탕과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처방에 대하여 이제마는 리병에 제1신효방으로 

칭하고 있다7). �신축본� 이전과 이후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표리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는데, �갑오본�까

지의 표병는 외감병, 리병은 내상병을 의미했다. 또, 

강활과 독활, 형개, 방풍은 �신축본� 기준으로 표병 

처방에 주로 활용된다. 때문에 외감증상보다는 내상

증상인 복통설사를 주 증상으로 하는 활석고삼탕은 

�초본권� 당시 리병을 치료하던 삼령탕으로부터 시작

5) �東醫寶鑑� ｢吐｣ 單方. 苦參. 能吐人若熱結胸用此爲
末醋湯調二錢服卽吐 ≪本草≫

6) �초본권� ｢少陽人藥方｣ 12-18 苦參治龜胸咳嗽.

7) �초본권� 13-18 參苓湯. 苦參 赤茯苓 各二錢 猪苓 澤瀉 
車前子 瓜蔞仁 羌活 獨活 前胡 柴胡 荊芥 防風 各一
錢. 裏症 第一神效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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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활석고삼탕의 처방 구성에 기원이 된 

처방과 그 구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ure 

1)에 도식화하였다.

3.�소양인 활석고삼탕의 변천과정

활석고삼탕은 �신축본�에서 처음 등장하는 처방이

다. 그러나 활석고삼탕의 주치증인 망음병에 해당하

는 증상에 사용된 이전 처방을 살펴보면 활석고삼탕

에 해당하는 처방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오본�에서 망음병에 대응되는 병리로 복통설사

증이 제시되며, 해당 병리에 활용하는 처방은 시호사

령탕과 팔미고삼탕이 있다.

그 중 팔미고삼탕은 복통설사증 뿐만 아니라 음허

오열증에도 활용되는 처방이다. 삼령탕으로부터 기원

한 고삼이 �갑오본�에 와서 복통설사증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호사령탕에 비하

여 활석고삼탕과의 유연관계는 약재 배합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

시호사령탕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호사령탕의 처

방은 팔미고삼탕과 함께 복통에 설사가 있거나 또는 

설사 이후 설사가 없어지거나 변폐가 있을 때 사용한 

처방으로 이 병증은 �신축본�에 와서 더 세분화되어 

망음병으로 정립된다. 그 과정에서 약재의 활용 방법

이 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로 

기원방 변천과정 처방구성

출처 古今醫鑑 傷寒論 傷寒論 萬病回春 草本卷 甲午本 甲午本 辛丑本 東武遺稿

처방 형방패독산 저령탕 소함흉탕 도적탕 삼령탕 시호사령탕 팔미고삼탕 활석고삼탕 腎藥

구

성

약

물

강활1 강활1 강활1
解腎氣之表邪 

而羌活優力

독활1 독활1 독활1

형개1 형개1 형개1

방풍1 방풍1 방풍1
解腎氣之表邪 

而羌活優力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2 복령2 적복령1 복령2 固腎立腎

택사1 택사1 택사2 택사1 택사2
壯腎而有外攘

之勢

저령1 저령1 저령2 滌腎之穢

활석1 활석1 활석1 활석2 滌腎之穢氣

고삼2 고삼2 고삼2

황련2.5 황련1 황련1 醒腎之眞氣

황백1 황백1 收斂腎元

시호1

전호1

감초1

지각1

천궁1

길경1

인삼1

박하少許

아교1 반하0.5

과루1/4

목통1

생지황1

산치자1

감초초1

지각0.5

백출0.5

차전자1

과루인1

전호1

시호1

시호2

차전자1

과루실1

생지황4

지모2

산수유2

복분자2

목단피1

*표기하지 않은 단위는 錢.

Table 1. The Origins, Changes, and Constructive Principle of Hwalsuckgosam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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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령과 활석의 치료범위가 나뉘었다. 저령은 신열두

통망음병에, 활석은 신한복통망음증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제마는 동무유고에서 저령과 활석의 효능을 

腎의 더러움을 없애는 약이라 하였다8). 뒤이어 소양

인의 청열약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저령과 목통을 리

수시키는 약으로, 석고와 활석을 내부의 열을 식히는 

주약으로 평가하고 있다9). 이런 점을 볼 때 이제마는 

두 약재의 효능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그 가운데 

다른 점이 있어 차이를 두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 째로 강활, 독활, 형개, 방풍이 더해졌다. 이 네 

약재들은 �갑오본�에 비하여 �신축본�에서 더 고른 

사용을 보이는데 이는 소양인 병증이 전체적으로 정

립되며 이 네 약재가 표병의 핵심 병기를 치료하는 

약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 째로 시호가 빠졌다. 시호는 소양증을 치료하는 

8) �東武遺稿� ○滑石 滌腎之穢氣, ○豬苓 滌腎之穢

9) �東武遺稿� 22-1 猪苓木通 通水之善藥也, 石膏滑石 
去內熱之主藥也

약재로 �갑오본�에서는 표병 위주로 폭넓게 활용되었

지만, �신축본�에서는 형방패독산 이외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강활, 독활, 형개, 방풍과 상반되

는 것으로 �갑오본�에서 시호의 역할이 �신축본�에서

는 강활, 독활, 형개, 방풍으로 대체되었다는 가능성을 

미약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넷 째로 고삼이 더해졌다. 뒤이어 처방의 구성의의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삼은 소양인 복통증상

에 특이적으로 활용되는 약재로 증상에 맞추어 활용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천과정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4.�강활,�독활,�형개,�방풍,�황련의 구성 의의

활석고삼탕에 사용된 많은 약재 중 강활과 독활, 

형개, 방풍, 황련의 다섯 약재는 비국음기가 신국음기

에 연접하지 못하는 비수한표한병의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表

證

逆

證

危

證

Figure 1. Origins and compositive principle of hwalsuckgosam-tang

Hyungbangpaedoksan

(Gogeumuigam[古今醫方])

Osterici seu Notopterygii Radix et

Rhizoma (羌活)

Araliae Cordatae Rhizoma (獨活)

Schizonepetae Herba (荊芥)

Saposhnikoviae Radix (防風)

解表\寒而降表\陰

Sohamhyungtang

(Sanghannon[傷寒論])
Coptidis Rhizoma (黃連) 大淸熱胸中之火

Oryeongsan

(Sanghannon[傷寒論])

Poria Sclerotium (茯苓)

Alismatis Rhizoma (澤瀉)
利水

Jeoryeongtang

(Sanghannon[傷寒論])
Talcum (滑石) 淸大腸熱

Samryeongtang

(Chobonguen[草本{卷])
Sophorae Radix (苦蔘) 和解裏氣

Dojuktang

(Manbyonhoichun[萬病回春])
Phellodendri Cortex (黃柏) 大淸腰脊之火

Hwalsuckgosamtang

(Sinchukbon[辛丑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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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인 처방은 �갑오본�에서 �신축본�으로 넘어

오며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 두드러지는 점은 

강활, 독활, 형개, 방풍의 사용이 확대된 점이다. 특히 

이 네 약재 군은 표병 처방에서 모든 처방에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표병 처방 뿐만 아니라 리병 처방에

도 형개와 방풍을 다용하고 있다.

�초본권�에 이제마는 소시호탕을 패독산으로 바꾸

어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나온다10). 이러한 점을 

보면, �갑오본�에서 소시호탕의 주 약재인 시호가 담

당하던 소양인 표병의 병리는 �신축본�으로 넘어오며 

형방패독산의 강활, 독활, 형개, 방풍으로 대체된 것 

아닐까 추측된다.

네 약재에 대하여 한 등8은 신축본에서 표사의 음기

를 하강하는 강표음 약물로 사용한다 하였다. 류 등5은 

�신축본�에 나온 해당 약재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11) 

형개와 방풍은 상초인 려간에 작용하여 풍을 흩어서 

비국음기가 신국음기에 연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활

과 독활은 하초에 작용하여 방광의 진음을 보해서 신

국음기가 대장국에 닿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석하였

다. 이제마는 �신축본�에서 장중경이 말한 소양병은 

비국음기가 하강하지 못해 신국음기에 연접하지 못하

는 것이라 하며 여기에는 마땅히 소시호탕이 아니라 

형방패독산을 사용해야 한다 하며, 결흉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하였다12). 이 병기는 소양인 표병이 시작

되는 핵심 병기로 강활을 비롯한 네 약재는 강표음하

며 이를 치료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황련은 과루실과 함께 소함흉탕의 처방에 나타난 

10) �초본권� 11-2 張仲景半表半裏病 小柴胡湯易之以敗
毒散可也.

11) �신축본�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荊防地
黃湯 ...(중략)... 荊防, 大淸胷膈散風, 羌獨, 大補膀胱
眞陰

12) �신축본�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
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膂間 膠固囚滯
之病也. ...(중략)... 此法 以汗吐下三法 論之則可謂近
善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 病不轉變之藥 則從古
斯今 得此病者 眞是寒心矣. 耳聾胸滿 傷風之病 豈
可以小柴胡湯 擬之乎. 噫 後來 龔信所製 荊防敗毒
散 豈非少陽人 表寒病 三神山 不死藥乎. 

소양인 약재 구성이다. 때문에 �갑오본�을 살펴보면, 

결흉에 활용하는 천금도적산과 시호과루탕, 그리고 

시호사령산에는 황련이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신축

본�에서 소함흉탕의 병증을 치료하는 처방인 형방도

적산13)에서는 황련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보면 황련의 활용은 �갑오본�에서 �신축본�으로 넘어

오며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제마는 황련에 대하여 腎의 진기를 깨우는 효

과14)가 있으며 흉격의 화를 꺼준다15) 하였다. 또, 소

양인이 갑자기 구토를 하는 경우 증상을 잘 살펴야 

하는데, 신한복통망음증의 증상이 있다면 황련과 고

삼을 써야한다고 하였다16). 또, 형방지황탕에 편두통

이 있는 경우 황련을 가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하

였다17).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련은 자음강화(滋

陰降火)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적

(導赤)의 효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활석,�복령,�택사,�고삼의 구성 의의

활석과 복령, 택사, 고삼은 표병 내에서 신국음기 

약화로 인한 패음이 내둔하여 생기는 역증의 병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활석과 복령, 택사는 저령탕에서 기원한 약재로 리

수(利水)하는 오령산의 효능과 腎의 더러움을 제거

하며 대장의 열을 끄는 활석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령과 택사는 상한론 오령산부터 사용되어온 약

재 배합으로 소양인 처방의 중증 이후부터 다용되는 

약재이다. 표병에서는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활

석고삼탕, 형방지황탕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리병에

13) �신축본� 9-17 凡結胸 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荊防
導赤散 以壓之

14) �東武遺稿� ○川黃連 醒腎之眞氣

15) �東武遺稿� ｢少陽人 淸熱藥｣ 黃連山梔子 大淸熱胸
中之火

16) �신축본� 9-25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荊
防敗毒散 以觀動靜 而身熱頭痛泄瀉者 用石膏無疑 
身寒腹痛泄瀉者 用黃連 苦參無疑.

17) �신축본�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荊防地
黃湯 ...(중략)... 偏頭痛 加黃連 牛蒡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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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숙지황고삼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등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마는 복령과 택사를 강활, 독

활, 형개, 방풍과 함께 이수약으로 소개하며18) 복령은 

고신립신(固腎立腎)하는 효능이 있다 하였고, 택사

는 장신이유외양지세(壯腎而有外攘之勢)하는 효

능이 있다 하였다19).

강활, 독활, 형개, 방풍이 표병 치료 위주로 활용되

어 해표한, 강표음 작용이 주가 된다면, 복령과 택사는 

이 네 약재보다 표병과 리병을 막론하고 병이 중증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복령과 

택사는 네 약재에 비해 리에 작용하여 표를 다스리는 

약으로 보인다. 또한, 복령과 택사는 리수 효과를 통해 

비국음기를 신국음기와 연접하게 하여 신을 굳건하게 

하고 외표의 사기를 무찌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고삼은 �갑오본�에서 두 처방에 활용되었는데 팔

미저령탕과 팔미고삼탕에 사용되었다. 이 두 처방의 

주치증은 각각 腹痛, 嘔吐, 痞滿과 吐血, 嘔吐, 腹

痛, 痞滿이다20). 이제마는 신축본에서 신한복통망

음증의 증상이 하루에 3~5회 있으면 활석고삼탕을 

처방하고 2~3일에 걸쳐 설사를 하지 않거나 가까스

로 1회정도 한다면 활석고삼탕 또는 숙지황고삼탕을 

사용하라 하였다21). 앞서 황련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토를 하는 소양인의 신한복통망음증

에 황련과 고삼을 사용하도록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고삼이 활용되는 처방이 모두 복통을 주증상으

로 하기 때문에 고삼은 화해리기(和解裏氣)하여 복

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신축본� 7-67 荊芥 防風 羌活 獨活 茯苓 澤瀉 能利少
陽人小便.

19) �東武遺稿� ○茯苓 固腎立腎 ○澤瀉 壯腎而有外攘
之勢

20) �갑오본� 11-22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 當用 八味
苦蔘湯 七味苦蔘湯.

21) �신축본� 9-29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 三四五
次者 當用滑石苦蔘湯. 身寒腹痛 二三晝夜間 無泄
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
苦蔘湯.

6.�황백의 구성 의의

황백은 신국음기의 약화가 비국열기의 손상에 비

하여 더 뚜렷하여 생기는 위증에 해당하는 병리를 치

료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백의 경우 �갑오본�에서는 도적탕에 유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신축본�에서는 활석고삼탕과 인동등

지골피탕, 숙지황고삼탕에 사용되고 있다. 이제마는 

황백은 收斂腎元하는 효능이 있으며22), 요척의 화를 

꺼주어 풍을 막는다23)고 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황백

은 요척의 화를 제거하여 腎의 원기를 모아주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련과 황백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충분한 결론을 도

출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상의 약재를 활용한 활석고삼탕이 활용되는 신

한복통망음증의 병리는 소양인 표병증의 역증 중 하

나이며 경중험위의 네 단계에서는 위증에 속한다. 비

국음기가 신국에 연접하지 못하는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 강활과 독활, 형개, 방풍은 해표한(解表寒)하고 

강표음(降表陰)하며, 황련과 복령, 택사는 청흉중지

화(淸胸中之火)하고 강표음(降表陰)한다. 역증인 

망음증은 신국음기의 약화로 발생하는데, 세부적인 

병증으로 신열두통망음증, 신한복통망음증, 망음증

이 있다. 그 중 위증인 신한복통망음증을 치료하기 

위해 활석, 황백, 고삼을 활용하여 청대장열(淸大腸

熱)하며 청요척지화(淸腰脊之火)하고 화해리기(和

解裏氣)한다.

활석고삼탕의 구성의의를 신한복통망음증의 병리

와 함께 도식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22) �東武遺稿� ○黃栢 收斂腎元

23) �東武遺稿� 「少陽人 淸熱藥」知母黃栢草龍膽 大
淸腰脊之火 抑火而救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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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활석고삼탕의 기원과 변천, 구성원리를 고찰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보고한다.

1. 활석고삼탕의 기원은 다음 처방과 같다. 강활과 

독활, 형개, 방풍의 구성이 공신 �고금의감�의 

형방패독산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활석과 복

령, 택사가 장중경 �상한론�의 저령탕으로부터 

기원하였고, 황련이 장중경 �상한론�의 소함흉

탕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황백이 �만병회춘�

의 도적탕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고삼의 기원

은 �초본권�의 삼령탕으로부터 기원하였다.

2. �갑오본�의 시호사령탕으로 변천되었으며, 그 

중 시호사령탕은 최종적으로 신열두통망음증에 

활용하는 저령차전자탕과 신한복통망음증에 활

용하는 활석고삼탕으로 분화되었다.

3. 활석고삼탕은 배표에서 강활과 독활, 형개, 방풍

으로 해표한이강표음(解表寒而降表陰)을 하

고, 흉격에서 황련은 대청열흉중지화(大淸熱胸

中之火)하며 복령, 택사로 리수(利水)을 하

고, 대장에서 활석은 청대장(淸大腸)하고, 복

부에서 황백으로 대청요척지화(大淸腰脊之

火)하며 고삼으로 화해리기(和解裏氣)하는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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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ological flowchart with hwalsuckgosamtang of soyangin cold symptomatolog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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